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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수의 유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상대에게 위협을 주는 무기 등을 갖고있지 않

음을 보이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서양에서는 상대가나에게 위협적인가.

아닌가를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아간다.

유교 정서가 깔려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처음 만나?

면 우선 고향 출신 학교 등을 물으며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나이를 알고 싶어한다, .

빨리 두 사람 간의 서열이 정해져야만 말과 행동이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.

사이의 서열을 정하는 기준 중 으뜸은 나이일 것이다 그 외의 기준들은 나이에서.

밀릴 때 내미는 편법일 뿐이다.

사소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경우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쳐 옥신각신하게 되,

면 반드시 나이 얘기가 나온다 몇 살이냐 부터 시작해 내가 아버지 뻘이라는 등.

사건의 본질은 온데 간데 없고 장유유서나 경로사상 등유교적 잣대로 잘잘못을 따

진다.

옛말에 냉수도 위 아래가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냉수는 목마른 사람이 먼저 먹든‘ ’ .

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는 것을 그것 하나에도 나이를 따진다 이렇게, .

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연장자 프레미엄이 있어 왔다.

그런데 요즈음 우리 사회의 모습은 많이 변해 가는 것 같다 산업 사회의발달로 개.

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각 세대 간의 단절이 더욱 심화되었다.

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른바 세대나 세대 등그들이 표386 4050

방하는 사상과 철학은 극명하게 상반되며 심지어 적대적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해도

과언이 아닐 것 같다.

얼마 전 야당 소장파에서 세 용퇴론이 불거져 나와 한바탕 소란이 일고있다 단60 .

순 기술직도 아닌 정계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른다는 것은 언어

도단이다.

물론 당의 분위기 쇄신이나 세대 교체 등을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겠지만국민이 보

기엔 구세대나 신세대나 정치인들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고다만 자신의 이해득실‘ ’

에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만 보여진다 분명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니.

다.



하지만 그들이 쌓아 온 나름대로의 경륜과 노하우 마저 폐기 처분하려는것은 옳지

않은 행동이다 점점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나이의 많고적음을 따지는 것은.

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.

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고 젊은 사람또한 나이,

든 사람들을 소외시키려 하지 말고 함께 공존하려는 마음 씀씀이가 아쉽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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